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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 건설 분야 중 BIM 도입을 적용하는 정책을 발표한 5개 분야(고속도로, 국가철도, 단지/택지, 맞춤형서비스, 문화재)의 
9개 기관(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조달청, 문화재 
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입찰 및 공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 BIM 관련 건설 트렌드를 선도하는 주요 민간 건설사, 
협회 등의 이슈를  선별하여 구성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발표하면서, 공공에서 민간까지 건설산업 전반에 BIM 적용 
원칙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도로, 철도분야를 시작으로 공공 건설 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BIM을 적용하고, 사업 참여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IM 솔루션 리딩 기업인 Autodesk에서 발간한 본 자료가 
건설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영업과 실무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Autodesk에서는 우리나라 공공 건설 분야의 
BIM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공 BIM 프로젝트 현황과 소식 정보를 담은 
‘Autodesk BIM Report: 공공 및 민간 BIM 동향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보고 기간

Autodesk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홈페이지(www.autodesk.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 범위 및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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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Autodesk Korea 연구원과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 확인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Autodesk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공공분야 BIM 적용 사업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데이터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공공분야 BIM 도입 시기인 2020년 이전의 시범 사업들과 2020년의 데이터를 추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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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금년 신규 고속도로 사업 설계 단계에서의 BIM 의무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국가철도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모든 철도 건설 사업의 전 단계에 걸친 BIM 적용 계획을 공표하였다.

신도시 등의 공공 주택 사업을 전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설계공모 건의 25%에 BIM 의무적용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부응 
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주택 사업 기관들에서도 BIM 로드맵을 발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전문 인력이나 수행 경험이 없어 건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중 가장 먼저 BIM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2016년부터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BIM 의무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현재 100억 이상 규모의 사업에서는 계획설계, 200억 이상 사업에서는 실시설계까지 BIM 필수적용 기준을 따르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는 금년 2월 ̒ 수리이력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에서부터 BIM 적용 계획이 발표된 이후,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BIM 의무적용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향후 BIM 의무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현재 다수 기관들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적용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BIM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경험의 중요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Ⅰ. BIM 동향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2021년 현재 우리나라 공공 건설 사업에 BIM(건설정보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비롯한 ʻ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토목(도로, 철도 등) 및 건축(산업단지, 주택 지구, 공공건축물 등) 
사업 관련 기관들에서 입찰 또는 공모사업 발주 시 BIM 필수 사용을 명시하는 등 
BIM을 건설 과정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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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제 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8~2022)의 중간 성과가 부진하다는 판단하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 및 신산업 육성정책 적극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장비 자동화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통해 생산성 향상, 안전 및 환경 
관리,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BIM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BIM 도입 관련 로드맵을 9월 중 발표 예정이라 하였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년부터 이어져 온 ʻ건설 신기술 발굴을 위한 주택설계 기술대회’ 9회 행사를 2021년 올해도 개최 
하였으며, 이번 공모전에서는 OSC 공법(탈 현장화)을 비롯해 건설로봇, 3D 프린팅 등 스마트 기술을 실제 사업 지구에 적용하는 
실증 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BIM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전기 설비 분야에 이어 정보통신공사 업계에서도 BIM 도입 의견이 나오는 등 건설 전반에 걸쳐 BIM 도입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최근 BIM 관련 주요 트렌드는 “대형 건설사들의 스마트 건설 도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공 능력 평가 상위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BIM과 드론, 사물인터넷, AI와 증강/가상/융합 현실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BIM 3차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품질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홍보 및 안전교육 등에 사이버 홍보관 등 
메타버스 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

최근 2개월간 총 31건의 BIM 프로젝트가 개시되었으며 
분야별로는 고속도로 1건, 국가철도 12건, 단지/택지 6건, 맞춤형서비스 11건, 문화재 1건이었다. 
낙찰자 선정 건은 총 23건으로 국가철도 7건, 단지/택지 6건, 맞춤형서비스 9건, 문화재 1건이 발표되었다. 
사전규격 공개 건은 맞춤형서비스 2건이 있었으며, 단독 응찰로 인한 재공고 건은 고속도로 프로젝트 2건이 있었다.

동기간 내 BIM 프로젝트 입찰 기업은 총 56개 사로
고속도로 2개사, 국가철도 17개사, 단지/택지 7개사, 맞춤형서비스 16개사, 문화재 17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이중 공공 건설 분야 BIM 의무화 사업에 새롭게 참여한 기업도 19개 사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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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까지 총 246건의 프로젝트에 247개 기업이 참여하여 이중 96개 사에서 
1회 이상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이는 전체 참여기업의 약 38.8%에 해당된다. 
8~9월의 경우 최종 입찰 결과가 확인된 공고는 26건, 입찰 참여기업은 60개사, 
프로젝트 수주가 확인된 기업은 17개 사로 각각 확인되었다.

II. BIM 프로젝트 현황

증가하는 BIM 공고에 입찰 참여기업도 늘어

입찰공고 수 현황 (월별 누적)

BIM 프로젝트 수의 누적 그래프를 살펴보면, 2021년 3/4분기부터 입찰공고 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3~5년 내 BIM 프로젝트의 괄목할 만한 증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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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별 입찰공고를 볼 때, 맞춤형서비스의 비중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국가철도와 단지/택지에 이어 고속도로, 문화재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는 단지/택지 및 맞춤형서비스와 같은 건축부문 사업이 많은 편 
이나, 최근 철도분야를 포함한 토목부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문화재 분야 또한 2021년 ʻBIM 적용 정책’을 발표하며 관련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II. BIM 프로젝트 현황  -  사업분야별 현황

사업분야별 입찰공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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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IM 프로젝트 현황  -  단계별 현황

단계별 현황(연간)

2021년 9월까지 총 94건의 프로젝트 중 사전규격부터 계약 체결까지 각 단계별 현황을 볼 
때, 46건(49%)이 계약 체결 완료되었으며, 36건(38%)의 프로젝트가 사전규격 및 입찰 
공고 단계에 있어 BIM 프로젝트 관심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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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전규격의 경우 공고 게시 전 의견 수렴의 목적으로 게재되므로, 사전규격건의 검토를 통해 수 주 이내 진행될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유찰은 대부분 특정 기업의 단독 응찰로 인한 것이며,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이나 연구용역 
건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20년 동 기간과 비교해 보면, 철도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분야별로 고르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택지 사업의 약진이 가장 두드러지며, 금년부터 
BIM 적용을 시작한 문화재 사업도 눈에 띈다. 도로, 철도 
등의 토목사업은 하반기에 확대 실시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맞춤형서비스 사업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2개월간 입찰공고 중 

국가철도 분야 BIM 프로젝트가 약 39%, 맞춤형서비스 
분야가 36%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모든 분야에서 1회 이상 BIM 프로젝트가 발주된 부분은 
주목해 볼 만하다.

II. BIM 프로젝트 현황  -  최근(2개월 간) 프로젝트 현황

사업분야별 입찰공고 분포

발주처 별 BIM 사업 (Y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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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IM 프로젝트 현황  -  최근(2개월 간) 프로젝트 현황 - 발주처별

프로젝트 현황에서는 최근 2개월 간 개찰 되었거나 새로이 입찰을 개시한 각 발주기관 별 BIM 사업의 현황을 알아본다.

한국도로공사는 2021년 신규 고속도로 사업 건에 대해 BIM 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해왔다.
 
올해의 마지막 사업인 세종-포천 선의 시공 BIM 프로젝트는 내년 사업에 설계 뿐 아니라 시공까지 BIM을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도로공사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업이었다. 이외, ʻ디지털 설계 모델의 도로 건설 전 주기 연계 활용을 위한 방법론 개발’ 
사업은 도로 건설 분야의 BIM 설계 성과품이 이후 도로 시공 BIM 및 유지관리 BIM에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업 
수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용 범위 확대와 전체 도로 건설 과정에 BIM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오른다면 한 층 더 안정화되고 효과적인 BIM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공고 모두 단독 응찰로 재공고가 진행되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점이나, 신규 고속도로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었던 점을 고려 
한다면 하반기 확정된 새로운 BIM 대가 기준을 기본·실시설계에 반영하고, 대표적인 BIM 설계 프로젝트였던 ʻ대산~당진 
고속도로 4공구’사업과 최근 2년간의 다양한 BIM 프로젝트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좀 더 보완된다면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21.8.1~2021.9.30. 공고 및 개찰 건 기준)고속도로 BIM 프로젝트: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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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83,846 강릉-제진 단선전철 제 1공구 건설공사 2021-03-16 2021-08-17 설계 및 시공BIM2

2 220,020강릉-제진 단선전철 제 2공구 건설공사 2021-03-16 2021-08-17 설계 및 시공BIM3

3 371,499강릉-제진 단선전철 제 4공구 건설공사 2021-03-16 2021-08-17 설계 및 시공BIM2

4 8,100강릉-제진 단선전철 제 3공구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2021-07-01 2021-09-16 전면 BIM 설계3

5 9,000강릉-제진 단선전철 제 5공구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2021-07-01 2021-09-16 전면 BIM 설계2

6 9,200강릉-제진 단선전철 제 7공구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2021-07-01 2021-09-16 전면 BIM 설계3

7 10,000강릉-제진 단선전철 제 8공구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2021-07-01 2021-09-16 전면 BIM 설계2

8 3,961춘천-속초 철도건설 제 2공구 노반 실시설계 2021-08-09 2021-10-15 전면 BIM 설계-

9 3,598춘천-속초 철도건설 제 3공구 노반 실시설계 2021-08-09 2021-10-15 전면 BIM 설계-

10 4,038춘천-속초 철도건설 제 4공구 노반 실시설계 2021-08-09 2021-10-15 전면 BIM 설계-

11 3,556춘천-속초 철도건설 제 5공구 노반 실시설계 2021-08-09 2021-10-15 전면 BIM 설계-

12 6,048춘천-속초 철도건설 제 6공구 노반 실시설계 2021-08-09 2021-10-15 전면 BIM 설계-

14 271,360강릉-제진 단선전철 제9공구 건설공사 2021-08-19 2021-11-08 설계 및 시공 BIM-

15 492,923평택-오송 2복선화 제 1공구 건설공사 2021-09-17 2022-03-21 설계 및 시공 BIM-

13 3,859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 8공구 및
강릉-제진 제 6공구 노반 실시설계

2021-08-09 2021-10-15 전면 BIM 설계-

16 396,468평택-오송 2복선화 제 2공구 건설공사 2021-09-17 2022-03-21 설계 및 시공 BIM-

17 347,145평택-오송 2복선화 제 3공구 건설공사 2021-09-17 2022-04-04 설계 및 시공 BIM-

18 667,984평택-오송 2복선화 제 4공구 건설공사 2021-09-17 2022-04-04 설계 및 시공 BIM-

19 477,125평택-오송 2복선화 제 5공구 건설공사 2021-09-17 2022-04-04 설계 및 시공 BIM-

No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공고일 개찰일 단계  

철도 BIM 프로젝트 - 국가철도공단 (2021.8.1.~2021.9.30. 공고 및 개찰 건 기준)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올해 철도사업에 대한 전면 BIM 적용을 선포하여, 설계 뿐 아니라 시공 부문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설계의 경우 노반 위주의 BIM 프로젝트만 게재되는 만큼, 궤도 설계나 기타 공종까지 추후 범위를 넓힐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8월 중 개찰한 ʻ강릉-제진 단선 전철 건설공사’나 9월의 ʻ평택-오송 간 2복선화 건설공사’
의 경우 설계 및 시공 BIM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도로공사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BIM의 범위 확장뿐 아니라 전 주기에 
걸친 BIM 사용을 염두에 두고 의무적용을 확대 시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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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BIM
적용범위



1 2,465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조사설계용역

2021-04-22 2021-08-04 기본 및 실시설계2

4 250
민간전문가 협업 뉴노멀 설계혁신을 위한 시범단지 
건축기획ㆍ계획 용역Ⅰ

2021-07-09 2021-08-04 계획,기본,실시설계-

8 350
민간전문가 협업 뉴노멀 설계혁신을 위한 시범단지 
건축기획ㆍ계획 용역Ⅱ

2021-08-05 2021-08-20 계획,기본,실시설계-

2 7,244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 2021-05-14 2021-08-06 실시설계2

3 10,522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실시설계용역 �구역 2021-05-18 2021-08-20 실시설계2

5 4,172안산장상 A-7블록 공동주택 설계공모 2021-07-09 2021-08-26 기본 및 실시설계1* 

6 4,302충남21산단 1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 2021-07-14 2021-10-20 기본 및 실시설계-

7 4,657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 2021-08-05 2021-09-30 BIM 적용 추정-

11 5,583부산명지2 A-6블록 공동주택 설계공모 2021-08-25 2021-10-05 현상, 기본, 실시설계-

12 2,874남양주왕숙 기업이전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1-09-09 2021-12-27 실시설계-

9 4,143남양주왕숙 AA-13블록 공동주택 설계공모 2021-08-24 2021-09-29 BIM 설계 예정2*

10 4,578남양주왕숙 A-6블록 공동주택 설계공모 2021-08-25 2021-09-30 BIM 설계 예정2*

No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공고일 개찰일 단계 참여

기업
BIM

적용범위

* 수주기업 외 입찰 기업 비공개 건 

단지/택지 BIM 프로젝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2021.8.1.~2021.9.30. 공고 및 개찰 건 기준)

단지/택지 분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뿐 아니라, 서울/경기/인천 등 주요 광역지자체의 주택공사와 같은 유관 기관을 
통해서도 프로젝트 발주가 이루어진다. 2021년 9월 현재까지 가장 활발한 BI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LH는 발주한 설계 공모 
중 다수의 프로젝트에 BIM을 의무적용하고 있다. 

특히, 비록 유찰되었으나 설계 초기부터 ʻBIM 전담 코디네이터(민간 전문가)’를 지정해 세종 행복도시 시범 단지에 BIM을 
적용하는  ʻ뉴노멀 설계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과의 협업을 시도하는 등 BIM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BIM 활용을 유도 
하는 공모전 등을 볼 때 주택 사업에서의 BIM은 더욱 확장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외 광역지자체 주택공사들의 경우 ʻBIM 로드맵 수립’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BIM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1~2건의 시범사업만이 공개된 상황으로, 하반기 남은 기간 또는 2022년 이후 진행될 BIM 프로젝트와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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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688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2021-06-22 2021-08-13 계획설계1*

7 486,221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기본설계용역

2021-07-21 2021-09-07 계획, 중간설계2

2 16,000스마트 제조장비 실증실험동 설계용역 2021-06-24 2021-08-09 계획설계5

3 21,252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21-07-01 2021-08-16 계획설계4

4 14,199단양경찰서 신축사업 설계용역 2021-07-08 2021-08-02 계획설계2

5 41,323대구북부경찰서 증축사업 설계용역 2021-07-13 2021-08-05 계획설계2

6 25,295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2021-07-19 2021-09-15 계획, 중간, 실시설계-**

10 45,153서울서초경찰서 신축 설계용역 2021-08-03 2021-08-31 계획설계-**

11 35,419신동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설계용역 2021-08-05 2021-09-30 계획, 중간, 실시설계-**

12 45,258서울양천경찰서 신축 설계용역 2021-08-06 2021-09-09 계획설계1

13 26,609경기남부경찰청 수사동 증축사업 설계용역 2021-08-17 2021-09-24 계획, 중간설계-

14 14,000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2021-08-30 2021-09-27 계획설계-

15 30,912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증축사업 설계용역 2021-09-02 2021-10-01 계획, 중간, 실시설계-

16 322전남경찰청 수사동 증축공사 설계용역 - - 계획, 중간, 실시설계-

17 19,230금천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 - 계획설계-

8 4,400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1-07-22 2021-09-15 계획, 중간, 실시설계4

9 37,486중앙경찰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2021-07-30 2021-08-30 계획, 중간, 실시설계1*

No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공고일 개찰일 단계 참여

기업
BIM

적용범위

* 수주기업 외 입찰 기업 비공개 건  / ** 공모결과 비공개 건

맞춤형서비스 BIM 프로젝트 - 조달청 (2021.8.1.~2021.9.30. 공고 및 개찰 건 기준)

조달청은 2016년 이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 발주 시 사업비에 기초한 BIM 의무적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공분야의  
BIM 의무화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맞춤형서비스는 2021년 9월 현재 200억 이상의 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100
억 이상 사업의 경우도 계획설계 수준의 BIM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젝트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계획설계 위주의 BIM 
적용이 확인되고 있으나 점차 중간·실시설계를 포함한 전체 BIM 설계의 확장과 이와 연계한 시공단계의 BIM 적용도 활성화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설계대가 기준 등의 정책지원과 제도 
개선이 더욱 활발히 이뤄진다면 대형 SOC 사업 위주의 BIM 프로젝트 한계성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 BIM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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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공고일 개찰일 단계 참여

기업
BIM

적용범위



1 2003D스캔을 통한 BIM 구축 연구 용역 2021-07-22 2021-08-05 BIM 모델링-

2 326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설계 용역 2021-08-03 2021-08-24 기본 및 실시설계17

No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공고일 개찰일 단계 참여

기업
BIM

적용범위

문화재 BIM 프로젝트 - 문화재청/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2021.8.1.~2021.9.30. 공고 및 개찰 건 기준)

문화재 분야에서는 2021년을 원년으로 ʻ문화재 3D BIM 모델’과 ʻ수리이력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화재 BIM 프로젝트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되었다.

ʻ3D 스캔을 통한 BIM 구축 연구 용역’의 경우와 같이 문화재 분야 전문 기업과 타 분야와의 협업 등이 활성화되는 등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설계 용역의 경우 이전 사업뿐 아니라 17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이번 ʻ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설계 용역’ 사업에서도 문화재 수리, 복원 등과 관련된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재 분야의 경우 이미 2025년까지 221건의 ʻ국보 및 보물 목조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BIM 모델링과 데이터 구축 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지속적인 BIM 프로젝트 발주 전망과 함께 ʻBIM을 활용한 3D 기반의 수리이력 관리’ 등 유지 보수 단계까지 BIM이 
가장 먼저 폭넓게 적용되어 활용도 측면에서도 가장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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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프로젝트 입찰 참여 기업 수는 2020년 1월 85개에서 2021년 9월 247개로 약 
190.5% 증가했으며, 2회 이상 수주기업은 23.0%였다. 기업 규모를 추산해 보았을 
때, 매출 100억 이상 기업의 비중이 약 43.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입찰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 BIM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입찰기업 분석

Ⅲ. 입찰기업 분석 - 수주기업 현황

입찰 참여 그리고 수주를 위한 핵심요소 BIM

입찰 및 수주기업 추이 / 수주 횟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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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업과 수주기업의 수는 모두 꾸준한 증가세에 있으나, 입찰 기업의 증가세가 좀 더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BIM 
발주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들 위주로 수주가 집중되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체 입찰 기업의 수주실적 분석 결과, BIM 프로젝트를 2회 이상 수주한 
기업은 57개사(전체 입찰 기업의 약 23%)로 확인되었다.

Image courtesy of BNIM



<그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정 ����.��.��. 최종개정일 ����.��.��.)

Ⅲ. 입찰기업 분석 - 사업분야별 분포

연간 BIM 사업 비중 (2021)

맞춤형서비스

국가철도

단지/택지

고속도로

문화재

(����.�~����.� 기준) 

맞춤형서비스

국가철도

단지/택지

고속도로

문화재

(����.�~����.� 기준) 

연간 입찰기업 비중 (2021)

2021년 9월까지의 분야별 BIM 사업 비중과 입찰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국가철도 사업은 전체 BIM 사업 중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입찰 기업 비중이 전체의 12% 수준에 머무른다. 맞춤형서비스 부문 역시 38%의 비중에 24% 수준의 기업 
비중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문화재 사업의 경우 사업 비중이 10%에 불과하지만 입찰 기업 비중은 24%에 다다른다.
공고 자체가 적은 도로분야 및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단지/택지 분야 외에는 사업공고 비중과 입찰 참여 기업 비중의 
역전현상이 보이는데, 이는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BIM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업의 수, 혹은 기타 입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의 수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아래 <그림 1>의 국가철도공단 건설 기술용역 평가 기준을 보면, 전문가 역량에 대한 배점이 100점 중 50점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BIM 프로젝트 수행 역량이 핵심 경쟁요소가 되고, 이와 직결되는 BIM 전문 인력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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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별 입찰기업 규모

전체 분야

(2021.1.~2021.9 기준) 

1조 이상

1000억 이상

100억 이상

10억 이상

1억 이상

1억 이하

확인불가

고속도로

(2021.1.~2021.9 기준) 

1조 이상

1000억 이상

100억 이상

10억 이상

1억 이상

1억 이하

확인불가

국가철도

(2021.1.~2021.9 기준) 

1조 이상

1000억 이상

100억 이상

10억 이상

1억 이상

1억 이하

확인불가

단지/택지

(2021.1.~2021.9 기준) 

1조 이상

1000억 이상

100억 이상

10억 이상

1억 이상

1억 이하

확인불가

맞춤형서비스

(2021.1.~2021.9 기준) 

1조 이상

1000억 이상

100억 이상

10억 이상

1억 이상

1억 이하

확인불가

문화재

(2021.1.~2021.9 기준) 

1조 이상

1000억 이상

100억 이상

10억 이상

1억 이상

1억 이하

확인불가

BIM 프로젝트 입찰 기업의 규모 분포를 보면, 점차 소규모 기업에까지 BIM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가 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목분야는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큰 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중소 규모 기업들의 참여 비중이 적지 
않아 보이기에, BIM이 큰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관련 기업들 전체에게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흐름인 것만은 자명해 보인다. 
대가기준 등 실질적인 BIM 사용 환경 조성에 아직 미흡한 측면은 있으나, 업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과 정부 
차원에서의 스마트 건설, BIM 도입 장려정책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Ⅲ. 입찰기업 분석 - 기업규모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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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및 공공 발주기관들의 BIM과 관련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국토교 
통부의 BIM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이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 안에 
BIM 기본지침에 이은 시행지침 역시 공표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발주 
기관들 역시 BIM 성과품의 납품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내년 
공공 BIM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IV. 업계 소식

공공 BIM 동향 

BIM 정책 추진 방향

(’21) BIM 기반 
디지털 전환 로드맵

(̒ 21) 건설산업 
BIM시행지침

(̒ 22) 건설산업 BIM
적용지침/실무요령

(̒ 22) 도면관련 
표준지침 재·개정

(̒ 23)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개발

(̒ 26) AI기반 
설계자동화 기술 개발

(’25) BIM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24) BIM 대가기준 
정비 및 전면 의무화

정부는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ʻ18~’22)의 미흡한 중간 성과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개발과 신
(新)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전반적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통해 건설공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공기·재해율을 낮출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가동하는 한편, 현장 활용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건설기준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측량, 계측, 건설 자동화 건설기준을 금년 말까지 제·개정하기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BIM 활성화와 관련하여 로드맵 수립부터 각종 지침,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개발을 수행하며, 관련 
기준을 전면 제·개정하고자 추진 중이다. 특히, 건설 전반의 자동화·지능화·지식화를 통한 건설 생산방식의 전면 디지털화를 
목표로 하는 BIM 기반 디지털 전환 로드맵과, 건설 각 주체(발주자, 설계자, 시공 및 유지관리자)들이 수행할 건설산업 공통 실무 
가이드인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이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 발주기관들은 BIM 성과품의 납품 기준을 재정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1년부터 BIM의 전면 의무화에 
돌입한 한국도로공사는 현재의 BIM 대가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2022년 기본·실시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며, 신규 공모 지구의 
25%에 BIM을 의무적용하기로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발주처에 제출된 BIM 성과품이 충분한 활용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토목분야 BIM 설계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아파트 단지 토목공사에 맞춘 실무형 BIM 적용지침을 준비해 
2022년 BIM 사업부터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BIM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러한 정책 추진 움직임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건설 챌린지,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설계 
기술대회와 같은 BIM 기술 관련 행사들도 추진하면서 BIM 적용을 확대하고 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공공분야의 BIM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업계에 BIM 도입 연착륙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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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BIM 동향 -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스마트건설 도입, 
BIM 기술 강화 트렌드

주요 기업 스마트건설 기술 현황 (기업순서는 2021 시공능력평가 순)

* 메타버스: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

21년 수주 프로젝트 BIM 100% 적용 목표    삼성물산㈜

- BIM 국제표준(ISO 19650) 획득, 글로벌 수준 BIM 정보관리 능력 확보
- 빅데이터 분석 및 BIM 활용, 로봇 및 IoT 기술 접목으로 고위험 작업 무인화, 현장 안전 강화

시공·품질관리와 검측 생산성 향상을 위한 BIM 기반 ʻAR 품질관리 플랫폼’ 개발    현대건설㈜

- 메타버스를 활용한 AR 품질관리 플랫폼으로 건설 현장의 객체 정보 확인, 길이 측정, 3D 모델 조작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시공 후 품질 예측

스마트 건설 데이터 통합 시스템(G-SITE) 구축    지에스건설㈜

- 설계·공정 단계에서 나아가 드론, 레이저 스캐닝 등으로 현장 계측, 시공, 안전, 품질관리 등 전 과정 관리
- BIM을 이용한 설계 오류 확인 후 가상·증강현실을 통한 사전 가상 시공(프리콘) 진행

철도사업에 BIM, 스마트 도구, 건설장비 자동화 적용    ㈜포스코건설

- 국내 최초 신안산선 복선 전철 전 공종 BIM 설계: 간섭 검토 및 공사계획 수립에 BIM 활용
- 건설기계 자동화(MCS)기술 적용 토공 장비로 굴착공사 수행
- 전 구간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시간 안전 관리

5D BIM 운용시스템 개발    ㈜대우건설   

- BIM 모델을 활용해 공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5D BIM 운용시스템 개발
- 물량 누락 문제점 개선 및 시공 중 발생 오차 최소화 등 2D 도면 기반 문제점 보완

2025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 수립    현대엔지니어링㈜

- 철거/마감/내외장재 설치 등의 작업에 건설 자동화 기술 실증 이후 적용 확대
- 공정관리, 물량산출뿐 아니라 공장자동화 및 자재 조달 관리, 건축물 유지관리까지 BIM 확대
- 모듈러 건축 분야 기술 축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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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비롯해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계 전반에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BIM에 기반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등장과 폭증하는 비대면 
수요에서 비롯된 메타버스 환경의 적극적인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의 
스마트 건설 관련 도입 현황을 알아본다.



스마트 건설 현장관리 플랫폼 적극 활용    롯데건설㈜

-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자원관리 및 안전·품질관리, 스마트 공정관리, 디지털 문서관리 운용
- BIM이 연계된 QR코드로 부재 입·출하 이력 자동관리 및 공정 파악
- 드론 촬영 사진을 3D 모델로 전환하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의사결정 보조 수단으로 활용

BIM 데이터로 구축한 AI 기반 자동화 기술 내재화    디엘이앤씨

- 2018년부터 수집한 약 500만 개의 건설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자동화 설계 기술 확대
- 지하주차장 자동 설계, 하자 보수 파악 자동화 추진
- 드론 촬영 사진 AI 연동으로 시공 품질 관리

스마트프리콘팀 출범, 본사와 현장의 디지털화 진행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 착공 이전 단계부터 설계, 시공, 원가정보를 비롯한 관련 업무 통합 관리 및 현장 BIM 업무 지원
- 건축물의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BIM 기술 적용

스마트 기술 도입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 관리 강화    ㈜한화건설

- 드론을 활용한 건설 현장 안전점검, 추락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VR 기반 시뮬레이션 교육 
-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안전 관리 앱 시스템을 활용한 재해예방 데이터 수집으로 안전대책 수립

BIM 기반 시공 정밀도 향상 추구    ㈜태영건설

- BIM 통합 관리를 바탕으로 사업 관리 계획 단계부터 품질 확보 주력
- 시뮬레이션을 통한 설계와 물량 검토, 가시설 간섭, 공사 간섭 및 장비 동선, 공종 간 시공 간섭 검토 수행을 통해 사전 리스크 제거

건설 빅데이터 솔루션 기술 개발 추진    코오롱글로벌㈜

- 건설 현장의 3차원 빅데이터를 수집해 BIM·사물인터넷·360도 사진·건설자재 물량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에 연동하여 
   안전 관리 및 품질·생산성 향상

공공건축물 수행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BIM 기술 활용    계룡건설산업㈜

- BIM 기반 3D 모델링, 4D 공정관리, 5D 물량산출 및 3D 레이저 스캔, 드론 플랫폼, BIM 기반 클라우드 및 현장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 관리 단계 및 공사 단계에 활용

건설 현장에 드론 및 BIM 적용 등 스마트 건설경영 목표 추진    동부건설㈜

- 드론 오픈 플랫폼 시스템으로 사내 드론 데이터 공유 및 BIM 적용
- Pre-fab, MG/MC, AR/VR, 로봇, IoT, 빅데이터, AI 등의 첨단 기술 순차 도입

가상공간 프리콘(Pre-construction) 적용을 통한 효율 향상    우미건설㈜

- 가상공간에서 협력사와 함께 공사 계획 수립,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 가능한 시공 BIM을 구현해 위험 최소화
- 4D 기반 공사계획과 시각화된 도구 활용으로 협력사와 소통 확대 및 계획 수립 과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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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및 사례에서는 각국 정부 BIM 관련 지원 정책을 확인해 본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도 정부 주도 차원의 BIM 도입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BIM
도입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해외 수주를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출처: Redshift, 정부가 글로벌 BIM으로 건설 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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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해외 동향 및 사례

해외 각국 정부 BIM 관련 지원 정책  

각 국의 BIM 의무화 현황

영국 : 2008년 국제 금융위기 후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Digital Transformation 채택. 2016년까지 모든 공공 프로젝트에 
BIM Level2를 의무화하였음. 이를 통해 2011-2015년 사이 공공 프로젝트에서 4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 절감 효과. 2025

년까지 프로젝트 수행 기간 50% 단축뿐만 아니라 건설 및 수명주기 비용의 33% 감소 목표.

싱가포르 : 싱가포르 건설청은 2010년 BIM 정책을 도입하고 Digital Transformation을 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제공. 2015

년에는 5,000제곱 미터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BIM 계획을 필수 요건화함.

베트남 : 베트남 정부는 건설부의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BIM을 도입하는 구조적 접근에 착수하였으며, 모범 사례를 배우고 2021년 
전국적인 BIM 확대 시행 계획을 설계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민간 기업들과 파트너십 구축. 또한 디지털 건설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개선을 위해 협업한 영국 대학 컨소시엄 모델을 바탕으로 BIM 아카데미 포럼 개최. 

핀란드 : 2002년 국가 차원에서 BIM을 추진했으며, 2007년까지 엔지니어링 기업의 60%,  건축회사의 93%가 프로젝트에 BIM

을 포함시킴. 

칠레 : 중남미 BIM 전환의 선두주자로 2015년 영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주변국의 멘토 역할. 2020년까지 모든 공공 
프로젝트에 협업을 위한 BIM 도입 제도화.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PWD (Public Work Department)는 Rancangan Malaysvia ke-11 (말레이시아 5개년 개발 계획)에 
따라 5천만 링깃 규모 이상의 공공 프로젝트의 10%에 BIM 구현 목표.  2018년부터 예산 1억 링깃 이상인 모든 공공 프로젝트에 
의무화.

이탈리아 : 2019년부터 1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BIM 의무화를 위한 초기 계획 수립. 2021년 1월 12일부터 모든 공공 
조달 프로젝트에 BIM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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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및 입찰기업 데이터
- 한국도로공사  (www.ex.co.kr)
- 국가철도공단  (www.kr.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나라장터  (www.g�b.go.kr) 
- NICE평가정보  (www.niceinfo.co.kr) 

* 각 기관/기업 보도(발표)자료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시공능력평가 30대 기업 中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우미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한화건설, 동부건설)
- 빌딩스마트협회  (www.buildingsmart.or.kr)

* 기타 참고자료
- 정부가 글로벌 BIM으로 건설 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다. (Redshift, https://redshift.autodesk.co.kr/global-bim/#4)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 토목분야 BIM 정책현황 및 DX 전략 방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BIM연구센터, Autodesk Converge)

참고문헌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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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 사용된 정보 및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생성되고 처리되었지만 완전성, 정확성, 타당성 또는 정보의 사용에 
대해 일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정보 및 데이터의 저자 및 기고자는 이 보고서에 포함된 오류, 누락 또는 
부적합성이나 이에 따른 해석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문서에서 상표명, 상표 등으로 특정 제품 또는 공급업체를 
언급했더라도 저자 또는 기고자의 해당 제품 또는 공급업체에 대한 보증, 권고 또는 호의를 구성하거나 암시하지 않으며 광고 또는 
제품 홍보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견해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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